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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전남편), p373.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각종의례에 동물희생은 흔히 볼 수 있는 제례형태이다. 현대사

회에서 무당의 굿이 아니더라도 개업식이나 건물을 새로 짓는 준공식에도 돼지머리가 제

물로 쓰이고 있다. 동물희생을 동반한 의례는 각종의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어쩌면 의례에 동물희생이 행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듯하다. 그러나 모든 의례에 동물희생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농경

의례나 조상제사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의례의 성격이나 지역에 따라, 제수(祭獸)의 머

리, 다리, 심장 등 다양한부위가쓰이기에 이들을모두 동일한 의미로 생각 할 수는 없다. 

제수는 가축동물이다. 그러나 이들 가축은 자연 속의 야수에서 방목의 과정을 거쳐 가

축화되었다. 가축의 목적은가축동물에 따라 차이는있지만, 식용용이라기보다 의례에 사

용하기 위했던 것이라 추정된다. 본 논고는 가축화의 과정과 희생되는 동물의 의례적 사

용에 관한 의미에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Ⅰ. 수렵과가축화

우리 나라에 유목문화는 전승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축화 이전에 수렵문화가

선행하였음은 보편적 사실이다. 즉 야생 곡물을 채취하다가 재배농경이 발달 하였듯이,

수렵의 발달로 가축화가 이루어져 왔다.  사냥법의 발달로 짐승을 산채로 잡을 수 있게 되

었으며 사육하는 방법도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짐승을 산채로 포획 할 수 있는 사냥법

으로 그물사냥, 함정사냥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함정사냥 중에 특히 지암1 )이라는 사

냥법이 있다. 산등성이에 원형이나 사각의 구멍을 파고, 입구는 풀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둔다. 함정에 빠진 동물이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함정 바닥에 상수리나무를 깍아 세

워둔다. 이러한 수렵법은 함정에 빠진 멧돼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걸쳐서 다

리가 땅에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繩文시대 전기에서 중기, 후기에

걸쳐서 함정이 1 3 0개정도가 발견되었다. 특히 동북일본에서는 멧돼지의 함정이 무수히

발견되었다. 멧돼지나 사슴·노루 등의 사냥이라는 것이 창이나 활을 사용하지만, 지암과

같은 사냥법은 다리가짧은 멧돼지의 특성을이용한 산채로 잡는 사냥법이라 할 수 있다. 

자연속의 야생동물을 산채로 잡는 것은 가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축화된 집돼지는 본래 멧돼지를 사육하여 가축화된 동물이라 할수 있다. 돼지

를 단순히수렵의례로만 다루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가축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면, 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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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례는좀더 다른 의미를다분히 내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 멧돼지의 가축화에 관한 설화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개를 들

고 싶다.

(자료 1)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동이라는 곳에 정(鄭)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후

6, 7개월이 되는 검은 잡종 멧돼지 한 마리를 집에서 사육하였다. 하루는 우리가 허물어

져서 돼지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무리 찾아봐도 간 곳을 몰랐던 바, 약 한 달만에 그야

말로 피골이 상접한 꼴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집에서 2개월 동안 사육되어 건강이

회복되자 집을 나갔을 동안의 멧돼지 생활이 그리웠는지 갖은 노력을 하여도 또 다시 탈

출하였다. 정씨는 잃어버린 것으로 각오 하였을 때 우연히 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몸집도 돼지로서는 완전히 성장해 있었으므로, 며칠 후 장에 가서 팔려고 마음을 먹

었다. 그러나 돌아온지 단 사흘만에 3차로 탈출하였다. 이번에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산의 멧돼지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2 )

(자료 2)  교시(郊豕)가 놓여 달아나매, 왕이 탁리와 사비(斯卑)자로 뒤를 쫓게 하였는

데, 장옥택중(長屋澤中)에 이르러 발견하고 칼로 그 돼지의 각근(脚筋)을 끊었다.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가로되, “제천(祭天)할 희생을 어찌 함부로 상할 것이냐”하고, 드디어

두 사람은 항중(抗中)에 넣어 죽었다. 9월에 왕이 편치 못하자 무당이 말하기를 탁리와

사비가 준 병환이라 하였다. 왕이 그를 시켜 사과케하니 병환이 곧 나았다.  (생략)  21년

3월에 교시가 놓여 달아나매, 왕이 희생을 맡은 설지(薛支)로 뒤를 쫓아가게 해여 국내의

압록강부근에서 잡았다. (그것)을 국내인의 집에 가두어 기르게 하고 돌아와 왕을 뵙고

가로되“신이 돼지를 쫓아 압록강 부근에 이르렀던 바, 그 곳 山水가 심려하고 땅이 오곡

에 알맞고또 사슴과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만일 국도를그곳으로 옮기시

면 민리(民利)가 무궁할뿐 아니라兵亂을면할 수도 있습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권1 3·고구려편)

위의 두 자료는 민간에서 멧돼지를 산채로 사냥하여 가축화하여 길렀던 것을 의미하며

사육의 목적은 식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제(天際)와 같은 의례에 사용하기 위

해 가축을 길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천용 희생 돼지를 뒤를 쫓다가 우연히 나라의

2) 李相旿, 1965年, 『狩獵秘話』, p219, 博友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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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로서 적합한 지역을 발견했다는 얘기로서 돼지가 길운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인식하

였음을알 수 있다.               

(1) 가축화의 발달과정

가축화의 초기에는 암·수에 관계없이 기르고, 그 후에 생식기(生殖期)에 암컷을 중심

으로 기르는 방목형태(放牧形態)였으며, 이때에 작은 우리 안에서 사육하였을 가능이 있

다. 

일본의 고고학자 가토(加藤晋平)는 죠몽(繩文)시대에 멧돼지 사육의 단계를 2기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3 ) 전기의 반사육의 단계에서는 멧돼지 새끼를 매장하였

으며 이것은 두개숭배(頭蓋崇拜)라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이 시대에는 여성

에 의해서 길러지는 멧돼지가 성장해도 집안이나 그 주변에서 머물렀으며 나중에 식용으

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반사육의 단계에서는 집락 내에 머물며 사육되는 암컷 멧돼

지는 야성(野性)의 멧돼지와 자유로이 교배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기는 반사육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멧돼지를 본뜬 토제품을 제작하게 되었기 때

문이다. 더욱이, 멧돼지의 자연분포지대를 넘은 홋카이도에서도 繩文시대 후·말기에 것

으로 보이는 멧돼지의 유존체가 십여개나 출토가 되었다. 반사육 단계를 벗어나서 멧돼

지에게 먹이를 주어 사육하는 단계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로서 한국의 함경북

도 회녕군에서는 겨울에는 멧돼지를 굴에서기르고, 농경기간에는 방목했다고 한다. 함경

도에서의 방목은 반사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농경의 일손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행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가축화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료의 문제이다. 함경도 지방

과 같이 겨울에는 사료를사육자가 전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멧돼지나 원시적 돼지는 홋카이도에서 남서부여러 섬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들

을 기르는데 사료로는 홋카이도에서는 연어를 쓰기도하며, 일본의 본토나시코쿠(四國)

지방·큐슈(九州)지방과 같은 조엽수림(照葉樹林)지대에서는 도토리가 사료로 많이 사

용되었다. 오끼나와나 남도(南島), 그리고 본토에서도 연근이나 토란과같은 농작물을 사

료로 사용하기에 근채(根菜)농경과 돼지사육을 연결시키려고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그

러나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므로 식물성·동물성을 불문하고, 그 사육지에서 얻을 수 있

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사료로 활용하여 기를 수 있다.  일본열도 전역에 걸친 돼지의 사육

문화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벼농사 이전에는 사료로서 토란과 같은 근

3) 佐 木高明, 『農業文化の源流』, p155∼p156, NHK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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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작물만을 을 사용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4 )

(2) 가축의 거세

자연상태의 짐승을 사육한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목적은 노동

력의 활용, 육식, 의례적 사용 등 가축의 종류나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하다. 육식을 전제

로 발달한 사육기술은 거세술이 발달되어 왔다. 거세는 육식을 위해서 발달한 사육법의

하나로서 전래하고, 일반적으로 수컷을식육용으로서 비육 하는데사용되었다. 암컷을 비

육하기 위해서거세하는 지방은 적다. 거세는 가축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의미에 있어

서, 만일 거세에 대나무로 된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 사육은 앞선 금속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다.  공예에 있어서도 대나무 공예는 금속문화에 깊은 관련

을 갖는다. 왜냐하면 대나무를 가공하기 위해선 쇠칼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중국 묘족은 돼지·소·말·개·닭 등 사육하는 동물에 거세가 행해지고 있는데 소의

경우에는 곤봉 같은 것으로 눌러 뭉개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른 가축인 경우는 절단

한다. 중국은 소수민족에 따라 소·산양·돼지·닭의 거세를 손으로 행하고, 거세시기는

매년 1 1월에 행해진다. 타이나 대만의 고사족(高砂族), 필리핀의 팅귀안( T i n g u i a n )족

등의 경우, 숙달된 남자에의해서, 날카로운 대나무 칼을 사용한다. 거세후의 상처부위에

재를 바르면 효과가크다 하며 때로는 상처부위는 꿰맸다고 한다.5 ) 일본의 가축 거세술에

관한 보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키나와의 경우,6 ) 식용짐승은 모두 거세했다.  거

세하지 않은 돼지고기는「산돼지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여 꺼려졌다.  이러한 말에서 생

각되는 것은,  가축과 수렵동물과의 관념의 차이이다.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거세할 때

에는 전문업자가 행했다고 한다.  그는 마을에 도움을 받을 사람 한 명을 고용하여 각 집

을 들렀다고 한다.  거세의 순서는, 우선 작은 돼지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묶고, 수컷은 날

이 있는 것으로 직접 성기를잘라내고,  암컷의 경우는 뒷다리 쭉지을 칼로 자르고,  거기

에 손가락을 넣어 난소를 꺼낸다. 상처부위의 처리는 암수 모두 재를 바를 뿐 간단한 것

이었지만,  나중에는 봉합하게 되었다.                                                                             

4) 林田重幸는國分直一의「벼농사이전에イモ(감자·고구마등의총칭) 농사」를동감하면서, 멧돼지의사료로서는, 사람의배설물

도그대상이되지만, 주체는동남아시아에서현재일반적으로사료로사용하는イモ였다고생각하고있다. 게다가바탄, 바브얀

군도의사람과돼지의주식은イモ이므로, 이러한형태가繩文후반기의남서제도에서아마행해졌을것이라고생각한다. 돼지는

전세계적으로분포하므로, 지역성을생각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유럽의경우도도토리가중심이되어있다.  林田重幸의「猪と

豚として日本民俗」, 『考古學ジャ－ナル』5 2號참고.

5) 大林太良, 1955年, 「東南アジアにおける豚飼養の文化史的地位」, p77∼p78, 『東洋文化硏究所紀要』제7권. 

6) 萩原左人는沖繩의거세법에관하여상세히보고하고있다. 거세를ブグトウイ라하고, 암수에의해서거세시기는달리한다. 

「沖繩の肉食文化論序說」,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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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거세에 관한 자세한 보고는 없다.  그러나, 조선총독부편의「부락제」속에

서 마을제사에 있어서 供犧되는 동물을 선택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牲

에 관해서는,  드물게, 소는 황소가, 돼지는 흑 돼지가 좋다라는 지방도 있지만, 일반적으

로는 소, 돼지, 닭 등 모두 수컷을 사용한다. 더구나 거세되지 않은 것을 제물로 쓴다고 한

다. 또한 공진(供進)은 소 또는 돼지는 한 마리, 닭은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를 잡았다고

한다」7 ) 이러한보고에의해서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소·돼지·닭 등에 대해 거세를 행

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거세한 가축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함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것이다. 거세하면 비대해지고 고기가부드러워지기에 식용으로서 뿐 아니라, 가축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8 ) 경제성이 높다. 거세하지 않

은 것은 의례용으로서 사용되고, 번식으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신성시한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된다. 그 예로서 함경북도 회녕군에서는 암퇘지가 새끼를 배지 못하도록, 새끼집

을 꺼낸다.  이러한 것을“악대친다”라고 한다. 이것은 거세한다와 같은 의미로, 새끼집은

仔舍(새끼집)의 의미이다. 따라서「거세한다」라는 것은「仔舍(새끼집)을 꺼낸다」의 의

미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왜 거세한 것은 공희(供犧)에 사용하지 않는지, 또 왜 수컷을 일

반적으로 공희(供犧)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확실히구명되어있지 않다. 한국 촌락

의 당신(堂神)이 여성이고, 당(堂)을 일반적으로 산신당(山神堂)으로 부르는 지역이 많

다. 또한 수렵민에 있어서는 산신(山神)을 여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관에서

비롯된 것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암컷은 새끼를 받아 계속해서 사육해야

하기에 수컷을제수로사용해왔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가축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수렵법, 가축화의 전개 및 사료, 거세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식을 위한 가축화는 물론, 의례에 사

용하기 위해서도 사육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거세되지 않은 돼지를 의례

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즉 공희로 제공된 제수는 단순히

공물(供物)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에게 제공하는 의미로 동물희생이 이루

어 졌다면 거세된 가축이 훨씬 공물로서 가치가 컸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거세된 공물

에서 배제한 것은 의례에서 동물희생의 관행이 다른 의미로 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조선총독부편, 1937년, 『部落祭』.

8) 『韓國民俗綜合報告書』

「함경북·남도편」에의하면, 돼지의털이나기름을돈으로환산했다고자세히보고하고있다. 『後漢書』의<東夷 婁>편의기

록에서는「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겨울에는 돼지의 기름을 몸에 발라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라는 기록이 있고, 고대

이전부터기름과가죽을중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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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희생의 의례적관행의 계통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되리라생각된다.     

Ⅱ . 육식과소금

한국의 육식문화는 불교의 살생금지나 육식금지에 따라 육식문화가 발달되지를 못하

였다고 보기도 하지만, 민간신앙 속에 무속은 독자적인 종교로서 또는 불교와 습합(習合)

되어 전승되어 왔다. 무속은 동물희생을 전제로 의례가 행해지며 육식을 허용하기에 한

국의 육식문화 발전과 밀접한관계를맺고 있다.  

일본의 식문화, 특히 육식문화에 대해서는 불교에 의해서 금기로 되어 있기에 고기를

그다지 먹지 않았던것으로잘 알려져있다. 따라서, 육식의 연구는 육식과불교를연결시

켜 논해져왔다. 가모기이치(加戌儀一)는 가축사의 입장에서 각 시대별로 육식사를 검토

했다.9)   논점은 일반적으로 말해지듯이 살생금단이 불교 전래 후 바로 통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 시대 일본의 육식사를 통사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일본의 육식문화를 이해하

기 위해서 단순히 불교적인 입장에서 탈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전반적

으로 생각해 보면, 육식은 어류(魚類)를 식용화 한 것 보다 열세인 것은 상식으로 되어있

다. 왜 이러한차이가있는가는 아마 고고학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서

는 고고학에 관한 육식의 연구성과와 그것에관한 민속학적 문제점을 생각해보고싶다. 

(1) 고고학에 있어서의 육식

고이케유코(小池裕子)는 수렵채집경제의 시점에서,  치바현(千葉縣)의 패총에서 출토

되는 사슴의 연령구성을 모델로 하고, 죠몽(繩文)시대 후기에 어린 사슴의 출토를 예로

들어 그 이유를 수렵압(狩獵壓)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0 ) 즉 죠몽(繩文)사회가 동물

성 식량을 고갈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이케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야마다(山田冒

久)는 지역적 차이·농경기술의 전개 등을 생각하여 새로운 이론을 내고 있다.1 1 ) 야마다

는 동물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식생활의 변화 즉 쌀을 주식으로 하고, 부식은 수산자료의

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더욱이 고이케는 야요이(彌生)시대의 동물성 식량

의 저하는 토기제염(土器製鹽)의 발달에 의한 원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토기제염(土器

9) 加戌儀一, 1976年, 『日本畜産史－食肉·乳酪編－』, 法政大學出版局.

10) 小池裕子, 1982年, 「齒牙セメント年輪を用いた狩獵季節の推定」, 『季刊考古學』創刊號.

11) 山田冒久, 1985年,  「彌生時代の狩獵－植物性食糧の生産と動物性食糧の獲得のくらし－」, p233 참조, 『歷史公論』5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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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鹽)에 관한 연구는 긴토우기로우(近藤義郞)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1 2 ) 야

마다의 결론을「동물성 식량,  그 중에서도 특히 육상동물의 식량자원 안에서의 역할이

감소한 식생활에서 영양을보충하기 위해 제염이출현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육류을 먹

는다면 염분 보급은 그 피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쌀 위주의 식생활이 중심이 되고

게다가 생선이 동물성 식량의 획득이 주류가 되는 야요이(彌生)문화의 식생활에서는 특

히, 염분이 필요해진다. 계통적으로 발달하는 야요이문화 이후의 제염토기는 야요이문화

의 식생활에서는 필수적인 산물로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1 3 )라고 논하고

있다. 제염토기의 발생은 일본의 육식생활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동물성 단

백질의 섭취는 육식보다도 생선에 의존한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염분의 섭

취도 피에서 소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민은 물론 농민에 있어서도 소금

은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생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수렵민 또는 반수반농민(半狩

半農民)에 있어서 소금은 어떻게 생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 초식동물의 경우, 어떻게

염분을 섭취하고, 이들을 가축화한 경우 어떻게한 것인가를, 소금에 관한 요리법, 주술적

사용을통해서생각해보고 싶다.

(2) 소금의 의례적 사용

사슴을 사냥하는 방법으로서 소금을 미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슴은 양처럼 소

금을 잘 먹기 때문에, 소금으로 사슴을 유인해서 잡는 것이다. 때때로 노루를사냥하는 경

우도 있었다고 한다.  소금에 의한 수렵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산지 농경민의

사냥법 일지도 모른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농경민이 소금으로서 염분을 섭취한 것과

같이 특히 여름에는 초식의소와 말 등에게 소금을 먹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초식동물

인 사슴·노루에게도 소금으로 유인해서 잡았을 것이다. 소금과 가축에 대해서, 太田雄治

의 보고를 예로 들어본다. 「호리우찌자와 지역의 중심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마센자와라는

작은 못이 있다. 이 못은 인가에서 2 0 0미터 정도의 지점에 있고, 옛날부터 바다와 같은

염분이 있다. 소화(昭和) 중반까지는 방목된 소나 말이 자주 이 못에 소금을 핥으러 찾아

왔다. 이곳 노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못은 흰 암석에서 생기고, 메이지(明治) 중반까

지는 한밤중이 되면 사슴이 하얀 돌을 먹으러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못의 소금을 핥으러

온 것이다」1 4 )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에서도, 소금은 농경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

12) 近藤義郞, 1984年, 『土器製鹽の話』, 靑木書店.

13) 同上,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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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지만,  수렵민에게는 농경민만큼 중요시되지 않았다. 곰의 피는 빈혈병의 약

으로 약간 짠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마신다고 말해진다.1 5 ) 이와 같이 수

렵민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염분을섭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동북지방의 산간에 있는 사냥꾼들은 소금의 의례적 사용은 거의 없고, 단지 겨울

산에 들어가기 전에 생쌀가루를 된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주먹밥과 같이 만든 다

음에 불에 약간 구운 다음에 이것을 산신에게 바치고나서 산행에지참한다. 신앙상 의미

가 있는 비상식(非常食)이다.  아끼다현(秋田縣) 사냥꾼들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

찌의 맛을 낼 때에는 약간의 소금을 쳐서 간을 내지만 된장을 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며 보통은 소금과 된장은 같은 양념으로서 생

각되고 있다. 사냥꾼들의 고기요리에 소금 또는 된장을 자주 사용하는데 소금과 된장의

사용에 관한 계통의 문제는 금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의례에 있어 소금의 사용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소금이 부정된 것을 없애주는데 일종의 영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 제사 때에 제장(祭場)이나 제기(祭器)·집안에 신을 모셔놓은 감실과 같은 성스

러운 공간에 소금을 뿌려 부정을 없애기도 하였다. 또한 집·불·화로·솥·우물 등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소금을 사용한다. 일본의 씨름 스모(相撲)에서 시합에 앞

서 선수가 소금을 뿌려 부정을 씻기도 하며, 한국에선 장례식에서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집 입구에서 소금을 뿌려 부정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민간의료

에 있어서도 소금은 지혈제로서 또는 병을 고치는데도 자주 사용된다. 한국의 경우도, 걸

인이 왔다가 돌아가면 소금을 뿌리고,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의 입구에서 부정을

없앤다. 또한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면 아침에 옆집으로 가서 소금을 받아오도록 하기도

한다. 소금의 의례적사용은부정을없애고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있다. 

공동체의 의례에서는 소금보다도 적토(赤土)를 많이 사용한다. 부정을 막아내고 정화

시키기 위해 성스러운 공간의입구에적토를뿌린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찾아 볼 수가 있

다.

(자료 3) 경상남도·각 군에서는 공통으로 동제 지내기 전날에 신이 계신 구역 안을 청

소하고 문 입구에 금줄을 치고 적토를 뿌려서 부정의 출입을 금한다. 제관의 집에서 세물

14) 太田雄治, 1979年, 『消えゆく山人の記錄，マタキ』, p183.

15) 同上,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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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동우물에도 금줄을 치고 적토를 뿌리며 당일 날 사용을 금

한다.1 6 )

(자료 4) 강원도 홍천군의 마을제사를 지내기 삼일 내지 칠일 전부터 마을과 제당안

의 청소를 하며 당내에금줄을치고 적토를뿌린다.1 7 )

(자료5) 경상남도 상주군의 동제는 당 입구에 금줄을 치고 제관집에 금줄과 적토를 뿌

린다. 제관집으로 부터 제물을조리할우물에이르는도로 양측에적토와금줄을친다.1 8 )

(자료 6) 강원도 춘천군의 기우제는 마을의 산 위에서 개 또는 돼지를 바치고 행한다.

또 강변에서 개·돼지의 피를 뿌리고기원하는 일도 있다.1 9 )

(자료 7) 함경남도 갑산군의 기우는 부락민이 산 위 또는 강변에 이르러, 개 또는 돼지

를 베어 피를 사방으로 뿌리고천신(天神)에게 빈다.2 0 )

자료 1∼3은 마을제사의 경우, 적토를 뿌려서 성역을 지키고부정을 없앤다.  자료4·5

는 피에 의해서 부정을 쫓고 나서 기우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제사에서 부정

을 씻는 것이 붉은‘피’또는‘흙’로서 동일한 기능을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개념상

에 있어서「적토」와「피」는 같은 기능으로서 붉은 피에 집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정

을 씻어내고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소금, 피, 적토 등은 모두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 근원은 피에 영력이 잠재해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산간지역의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피를 부정시하는 관념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부정관에 대

해서는 여성의 월경과 관련하여 부정시 한 것이 일반적이다. 피의 부정이 여성과 관련된

것인지아니면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여러 이론(異論)이 있다.

16) 조선총독부, 1932년, 『部落際』, p294∼p 3 1 2 .

17) 조선총독부, 1932년, 『部落際』, p294∼p 3 1 2 .

18) 조선총독부, 1932년, 『部落際』, p294∼p 3 1 2 .

19) 조선총독부, 1933년, 『釋奠·祈雨·安宅』, p242∼p 2 5 4 .

20) 조선총독부, 1933년, 『釋奠·祈雨·安宅』, p242∼p 2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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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경민의 동물공희

농경의례에 동물희생을 동반한 의례가 일반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 동제와 같은 마을

공동체의례에서는 동물희생을 동반한 의례가 행해지지만, 농경의례에 있어선 기우제에

서 동물희생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관행은 대체로 무속의례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모

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경의례에 있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물공희가 행하

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1) 의례적 수렵과 동물공희

일본의 파마풍토기(播磨風土記)에는「살아있는 사슴을 잡아 쓰러뜨리고, 그 배를 가르

고, 그 피에 볍씨를 뿌린다. 그로 인하여 하룻밤 사이에 모가 난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사

슴의 피로 경작하므로 강물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전한다. 또한「나는 구멍에 피로써 밭

을 간다」라는 기록이있다. 

일본의 인류학자 사사키고우메이(佐 木高明)는「사슴 또는 멧돼지의 피에 볍씨를 뿌

리고, 벼농사를 했다는 의미지만, 아마 그것은, 사슴이나 멧돼지 등의 야수를잡아 이것을

희생시키며, 그 피를 볍씨나대지에붓고 벼농사의 풍작을빈 의례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

여 생긴 설화라고 생각된다」2 1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다니가와겐이찌(谷川建一)는 야

마구찌현(山口縣)에서 옛부터 2, 3월에 부는 강한 서풍을「사슴의 뿔 떨어트리기」라 하

였고, 낭아사키현(長崎縣)의 고지마(五島)지방에는「사슴의 혈류」라는 말을 근거로 하

여, 사슴의 피를 뿌려 비료로 하거나 볍씨를 사슴의 피에 섞어 풍년을 기원하는 농작주술

로 생각하였다.2 2 ) 이러한 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산지

농경민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례가 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하야카와고우

타로우(早川孝太郞)가 조사한 기타시타라군(北說郡, 現 東榮町)에서는 2월초의 낮에 이

나리(稻荷)신사 앞에서푸른 삼나무 잎으로 거의 실물크기의 사슴을 만든다고 한다. 신사

(神社)의 세명이 나와서 사슴에게 화살로 쏘고 난 후에는 미리 사슴의 배 안에 넣어둔

‘사고(サゴ)’라는 사슴의 태아를 상징하는 것을 꺼낸다. 마을사람들은 이 사고(サゴ) 안

에서 꺼낸 쌀과 경내의 흙을 섞어서, 그것을 다섯 개의 색깔로 나눠 놓는다. 이것을 오곡

의 종자라 하여 괭이에 묶어 가지고 돌아와서 에비스 신단(エベス棚)에 올려 놓는다. 사

21) 佐 木高明, 1971年, 『稻作以前』, p223, NHK books.

22) 谷川健一, 1975年, 『神·人·動物』, p109, 平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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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산에서 사슴을 해체하였을 때에 배속 위 안에서 나온 콩이 며

칠이 지나자 싹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슴은 소와 똑같이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기

에 위가 세 개 또는 네 개 있고, 통째로 삼키는 일도 있다고한다. 따라서 파마풍토기(播磨

風土記)의 기사는 아마 수렵과 농경을 겸하는 화전민의 의례였던 것이 농민에게까지 전

래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화전민의 농경의례에 다음의 예가 있다. 인도차이나 산지의 화전농경민 카

렌족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화전을 한다. 마을과 화전할 예정지

로 통하는 길가에 나무의 작은 가지와 풀의 줄기로 사람의 키보다도 약간 낮으며 정면의

폭과 안의 길이가 4 0센치 정도인 고상식(高床式)의 제단을 만든다. 거기에 닭을 바치고

그 피를 제단의 지붕에 바르고난 다음에마을 사람이함께 희생된닭을 함께 먹는다. 마

을에는 돼지나 개도 방목하고 있지만 이 의례에는 항상 닭이 아니면안된다고 한다. 이런

행사는 모두 봄의 공동수렵으로서 농작을 신에게 기원하는 의례의 일부로서 일종의 농경

의례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봄에 의례적으로 행하는 공동수렵은 지바도쿠지(千葉德

爾)·오노주로우(小野重朗)에 의해서 남큐슈(南九州)의 섶나무제사(柴祭り)나 그해 처

음으로 산에 처음 들어가는 행사(山の口開け)에 의해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봄의 의례적

수렵이나 동물공희는 산지 농경민의 한해의 풍년을 점치며 기원하는 예축의례로 행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사냥제를 보면 사냥 그 자체 및 신에게 희생하는 동물을 바친 오랜 관행이 조금

이나마 전승되어 제의(祭儀)적 요소로 농경의 풍년를 비는 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의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12월의 섣달에 돼지고기를 먹는 풍속이 있

었다. 섣달의 행사에 대해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동지 후, 그믐날이 섣달이고, 이 날에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서 큰 제사를 지냈

다.」이것을 렵향(臘享)이라고 부른다. 섣달은 즉 사냥을 하는 날로서 사냥에서 잡은 것

을 제물로 하여 선조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사용하는 고기로서는 돼지·산

토끼를 사용했다. 경기도 산간의군(郡)에서는, 옛날부터 렵향(臘享)에 사용할돼지를 바

쳤다는 기록이 있다.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새를 잡아서먹기도 한다. 또한 정월에지신밟

기 또는 매귀굿(埋鬼굿)을 한다. 지신밟기는 정월 초부터 1 5일까지 농악대가 마을의 각

집을 방문하여 지신을 위로하고 농가의안전을위해 여러 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농악

대는 농기(農旗), 꽹가리, 북 등을 치는데 여기에 모형의 나무총을 가지고 포수로 가장한

사냥꾼이 등장한다. 포수는 등에 멘 망태기 안에 꿩·여우등을 넣고 사냥꾼으로 가장(假

裝)하여 농악대와 함께 각 집을 방문하여 쌀이나 돈을 받고 한해동안 안녕을 기원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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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농악대의 걸립은 영남·호남지방이 중심이 되며, 이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지신밟기나 농악대의 행사에서 포수가 등장하는 것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새 기

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과 비교하면 수렵적인 요소도 인정된다. 처음부터

노인의 방문과神樂를같이 행한 것이 아니라, 神樂이 행해지는 동안에노인을 맞고,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게 된다. 정월의 농악대 행사에 포수의 등장은 본래 의례적인 사냥을 하

고 나서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동아시아 남부에서 산지의 수렵과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의례적인 수렵

과 관련이있는 것으로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문헌기록에 의례적인 수렵에 관한 문헌기록은 적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충

분히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편의 기록에 의하면, 「국양왕(國壤王) 9년 3월에

국사(國社)를 세웠다. 항상 3월 3일에는 낙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잡은 멧돼지와 사

슴으로 천신(天神)이나 산천(山川)신에게 제사를 지낸다」2 3 )고 하였다. 온달설화2 4 ) 중에

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있다. 또한 북쪽지방에서는 3月 3日에 다음과 같은 세시풍속이 있

다. 

① 샘·물이 솟아 나오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평안남·북도)

② 무녀에 의해 굿을 한다.  무녀의 무구를 전부 숨긴다. 그 후, 숨긴 무구를 찾으면,

그 무녀에게 굿을 시킨다. 만약 찾지 못하면굿을 시키지않는다. (사리원)

③ 물가에서 부녀자들이 논다. (북청군)

④ 국사당(國師堂)에서 산천지성(山川至誠)과 국사지성(國師至誠)을 드린다. (회녕군)

위의 3月 3日의 행사를 요약하면 산천이나 물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녀의 제사이다. ②는 사리원의 무녀에 의한 굿은 북방계 샤머니즘과 동

일계통의 현상이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2리의 도당굿은 마을의 청년들이 제물인

소머리를 숲 속에 숨긴 후, 무녀에게 찾아내도록 하는 경우와 같은 유형이다. 이러한 수

렵관행과 삼월 삼짓날 행사를 북방계 수렵민을 비교해 보면 한해 동안에 수렵을 하고 이

듬해 봄이 되어 강가에서 사냥으로 죽은 동물의재생을비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23) 同上, p138.

24) 同上,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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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3日은 첫 上巳日(음력 삼월 삼짇날의 명절)로서 행했다고 생각되며, 나중에 중국

한나라의 풍속 및 역법에 의해서 3월 3일로서 고정되었다고 생각된다. 3월 3일은 뱀날

이지만 이것은 한의 역법에 의한 것이다. 춘제의 의미는 단순히 만물의 소생보다도 재생

적 의미가 깊다. 이러한 춘제행사는 점차 농경의 발달로 농경행사와 결합하여 춘경제(春

耕祭)적 요소를 보인 것이다. 북쪽 지방은 봄이 남쪽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사실상,  춘경

제(春耕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다. 따라서 북과 남은 같은 위치부여로는 비교

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베리아등 북방계 수렵민은 춘제에 한해동안 죽은 동물의 혼령을

그 주인에게 보내며 또한 재생을 기원하는데 의미를 두고있다. 농경의례에 보이는 수렵

적인 요소는산지 수렵농경민의 의례와 밀접한관련을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산신제와 사냥굿

역사적으로 불교에 의한 살생금지는 수렵민에게 그다지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전

문 수렵민이 많이 감소한데도 영향이 있었지만 수렵민은 살생에 따른 피에 대한 부정을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에 대한 부정화 관념은 도작 농경민뿐만

아니라 수렵민에게도 있었다. 수렵민은 육식을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의식을 느끼지 않

고,  육식생활을 하는 수렵민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수렵민의 동물관은 동물의 형태·

습성에 의해서 다르지만, 동물을 단순한 육식의 대상이나 산신의 소유물로만 생각한 것

이 아니라산짐승도 영적인존재로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렵민의 동물관은 수

렵생활속에 산신제를 통해 잘 나타나있다. 일본의 산신제에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자료 8) 잡힌 곰을 자리 좋은 곳에 옮겨놓고 줄을 묶어 끌어오고, 곰의 머리를 산위

(상류 또는 동쪽)를 향하게둔다.  머리 위에 세우고 총을 걸쳐 세운다.2 5 )

(자료 9) 사냥에서 잡은 것은 참가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진다. 단지 짐승의 머

리는 나누지 않는다. 사냥감을 분배하는 것은 사냥꾼 중에서 우두머리가 하는 경우도 있

었다.2 6 )

(자료 10) 大隅半島의 북부에서는, 멧돼지 사냥 후에 바로 잡은 돼지의 머리를 그 날의

25) 新發田市史編纂員會, 1972年, 『新發田市資料』, 제5권, p152.

26)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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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졌던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그 머리 위에 손도끼와 멧돼지가 흘린 피가 묻은 섶나무

가지를 얹고, 활을 쏜 사람이 멧돼지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한 다음, 그 섶나무로 액을 쫓

도록 한다. 이것이 혈제(血祭)라고 한다.2 7 )

이와같은 사냥에 있어 동물을 잡은 후에 행하는 산신의 제사이다. 자료8은 곰의 혼령

을 보내는것이기도 하고, 총을 세워놓는 것은 죽인 야수 쪽에서의 和解를기원하는 것이

다. 자료9는 머리를 나누지 않는 것에서, 머리를 혼령의 자리로서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료1 0이다. 손도끼 같은 사냥도구와 돼지가 흘린 피가

묻은 섶나무가지를 얹고, 활을 쏜 사람이 돼지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한다. 피묻은 섶나무

를 가지고 액을 쫓는 의례를 하는 것은 죽은 짐승이 피에 원혼이 깃든 것으로 여겨 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냥꾼은 죽은 짐승의 무서운 영혼으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사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신의 제사를 지냄으로서 죽은

동물의 무서운 혼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산신에게 사체의 일부(귀·코

등)을 잘라서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우선 신에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의 일부를

바쳐 산신에 대한 감사와 함께‘먹어도 좋다’라는 허가를 받는 것이다. 산신제는 짐승을

보내준 산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행하기도 하지만, 죽은 동물의 혼령을 산신에게 돌려보

내고 영혼을 위로하는 의례이다. 또한 수렵민이 부정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산신제를 지

내며 육식을한다는논리가성립된다. 

수렵민이나 화전민은 때로는 산짐승을 산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보다 때로는 유해동

물로 여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곰의 습격으로 곰이 인간에게 상처를 낸 경우에는 일반동

물과는 다른 사체처리를 한다. 특히 곰이 사람에게 공격을하여 해를 끼친 곰은 이를 먹지

않으며, 머리를 거꾸로 묻는데 코 앞을 아래쪽으로 하여 땅에 묻는다. 이러한 곰의 사체처

리는 다시 재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 한다. 따라서 수렵민의 동물관은 사살한

짐승에 대해 재생관을 기초로한 신앙과의례가행하여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산을 생산의 장으로 여기고 경작하는 화전민은 새와 짐승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받

는다. 이에 대한 방재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동물을잡는 포획법과 방법이

있다.  노모토(野本寬一)에 의하면「奧三河, 원주북부에는‘와치(ワチ)’라는 멧돼지를

방어하는 담이 있다.  와치는 본래 화전지나 마을 전체 또는 넓은 범위의 밭를 에워싸는

27) 千葉德爾, 1975年, 『狩獵傳承』, p237, 風閣書房.

28) 野本寬一 , 1 9 8 4年, 『燒畑民俗文化論』, p178, 雄山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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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지만, 따로 밭이나 화전지 일부를 밤나무 등의 말뚝으로 에워싼 소형의 것도 있

다」라고 보고하고 있다.2 8 ) 마을의 생활하는 공간이나 또는 생산하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울타리를 만든다. 그러나 이를 넘어 들어온 동물은 산신이 소유한 동물이 아

니라 마을주민 공동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  노모토는 공동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함정

을 파놓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구멍에 빠진 돼지는 밤나무로 목을 누르고 몽둥이로 쳐

서 죽였다」라고 했다.2 9 ) 이렇게동물을사살하는 방법은 흔히 행해지고 있다. 특히 주인이

없는 개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보신탕을 먹을 때「개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맛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러한 속담은 관행으로도 전승되어 오월 개 패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패죽

이는 동물 사살 방법이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서해안 대동굿과 배연굿에서 사냥굿은 모의적인 수렵을 무당이 보여주고 여기서 획득

한 돼지를 산신에게 올리는 것으로 연극적 요소가 나타나있다. 사냥꾼을 가장한 무당이

활을 가지고 나와 재담을 곁들이며 사냥에 나서며 돼지를 잡게 된다. 이를 산신에게 바치

고 신의(神意)를 물어 보기도한다.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에서 사냥거리는 신에게바쳐질

소, 돼지,  닭을 상산막둥이와 경관만신이 활, 화살, 칼을 가지고 매타령을 하면서 사냥을

간다. 상산막둥이는 높고 긴 산 속에서사는 청년으로 신의 부름으로 만신의굿판에 나온

사람으로 등장한다. 막둥이는 산길을 잘 알고 짐승이 있는 곳을 잘 알기에 만신이 사냥을

나갈 때에 도와준다. 그러나 처음으로 꾀를 부려 말을 듣지 않지만나중에는 사냥에참여

한다. 사냥에서 잡은 돼지에게 궁웅풀이를 하며 삼지창에 꼽아 산신에 바친다.3 0 ) 이러한

사냥굿에서 모의사냥은 동물공희가 가축화하기 이전에 사냥과 더불어 공희가 이루어졌

음을 시사한다. 사냥굿은 북한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굿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냥을 통한 동물희생은 수렵과 농경을 겸한 화전민에게서 전승되어왔을 개연성을

갖는다. 도작 농경민은 수렵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전민의 수렵활동에 대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냥굿과 공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굿 전반에 대

한 연구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론및 금후연구과제

동물을 희생시켜 제물로 쓰는 관행은 공동체의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희생이 되는 동

29) 同上, p179.

30) 문화재연구소, 1998, 『황해도평산소놀음굿』,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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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대부분 가축동물이며 의례에 참여자들은 공식(共食)을 행하기에 육식생활의 전개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굿에 나타난 산신굿에 나타난 동물공희는 수렵에서 희생되

는 과정이 극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축화의 과정과 육식생활 그리고 사냥굿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축화의 과정은산 짐승을 산채로 잡는 방법의 발달로 방목단계를 거쳐 가축으로 정착

되었으며 가축을 사육한 목적은 육식생활을 위하기보다 의례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었다.

거세술이 대부분 육식을 전제로 행하는 것이나 의례에 희생되는 가축은 거세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공물(供物)로 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작 농경민뿐

만 아니라 산지 수렵민에게도 피에 대한 부정화 관념을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화력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 양의성을 엿볼 수 있다. 육식관행은 피를 통한 염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해안 대동굿에서 행하는 산신굿은 수렵에서 획득한 동물을 산신에게 의례적으로 사

용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가치가 있다. 동물공희의 관행이 수렵민의 산신

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수렵과 농경을

겸하는 화전민들이 봄에 의례적 수렵을 하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것과 같은 계통임을

생각할 수가 있다. 삼짓날에 왕이 의례적으로 수렵을하고 산천신(山川神)에게 제사를올

리는 것과 유사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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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acrificial  Wild Game and Domestic
Livestock As Considered from an Folklore Viewpoint

Im, Jang-Hyu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examine, from an ethnological viewpoint,

the traditional practice of using sacrificial game and domestic livestock as is  often

seen at communal rites in  Korea. This  paper also examine how the  more conve-

nient use of livestock sacrifice developed from that in which wild game  were once

offered, and how this change in the type of animals used affected the significance of

the sacrifice. It also looks at how the  use of animal sacrifice for ceremonies  even-

tually  influenced the practice of meat consumption on the part of the participants in

their daily life, and how it contributed to the eventual establishment and  develop-

ment of livestock breeding  for the purpose of meat consumption.

The practice  of catching wild game  in the  mountains for sacrificial purposes

eventually gave way to the use of pasturage cattle, bu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se domesticated livestock were raised primarily for ceremonial  rather than

meat consumption purpose. When used for sacrifice, these cattle were not castrat-

ed, as is normally done when they are slaughtered for meat consumption, but it

should not be assumed that this was done for  purposes of simplification. In addi-

tion,  not only rice farmers but also when enterpreneurs  set up  a new  enterprise,

animal  sacrifice was viewed not only  as a  form of  on-site purification of  evil, but

also served the dual purpose of enhancing their business through the traditional

custom  of serving meat to those invited guests in attendance.

In the  large-scale village  communal rite  of  Hwaghae  Province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Korea,  animal sacrifice was carried out  in the ritual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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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God  in a  highly dramatic  style, and suggests that it originated  with the

agrarian rites of the “f i r e - f i e l d”farmers of East Asia, which were utilized  to fore-

tell whether the coming year would be one of abundance or famine, and to the royal

ceremony held on the 3rd day of the 3rd month of the lunar calendar, as well as that

held for the God of the Mountains and Streams.

The dramatic-style hunting rite,  included in the large-scale  communal ritual   of

Hwanghae Province mentioned previously, as well as in the  Ritual of  the Cow from

Pyungsan, also  located in  Hwanghae  Province, in  which wild game were used as

sacrifice, is significant in that it points up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cere-

monial animal sacrifice. However, more research on ritualistic animal sacrifice is

still called for in rites for good  farming, fishing, and  the variety of others that are

held throughout Korea.


